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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mined the double usage of ‘geysida’ as an adjective and a verb com-
pared to the case of ‘issda’. ‘Geysida’ is used as an honorific word of 
‘issda’ when it takes a human noun as the subject and as both an adj. 
and a verb in each usage. But the adj. ‘geysida’ is restricted in situations 
that are dynamic, or repeated and temporary. ‘Issda’ is also used as a 
verb when it takes a human noun as the subject al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It is used appropriately in the situations where ‘issda’ indicates 
specific actions or its subject functions as the agent.
‘Geysida’ as an aux. predicate also functions as an adj. and a verb regard-
less of its aspectual meaning. But the aux. adjective is restricted in the 
temporary situation. In the case of ‘issda’, its verbal usage is allowed de-
pending on the verbs that are combined with it. The aux. verb ‘-go issda’ 
can be used in a combination with verbs that take the agent subject, as 
do ‘-eo issda’, but not to an absolute degree.

Keywords: the usage restriction of the adjective ‘geysida’, the dynamic 
or repeated or temporary situations, the usable situations of 
verb ‘issda’, the denotation of specific actions, th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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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고는 ‘계시다’의 형용사ㆍ동사 양용 용법의 특징을 ‘있다’와 관련지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형용사ㆍ동사 양용 용언인 ‘있다’, ‘없다’, ‘계시다’는 전통

문법 초기부터 품사 판별 문제에 대해 주목을 받고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들 

용언의 품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용언이 지닌 공시적ㆍ통시적인 특성들

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1) ‘계시다’는 주로 ‘있다’와의 공통된 특성을 

1) 이완응(1929), 서정수(1991, 1996), 최기용(1998) 등에서는 ‘있다, 없다, 계시다’의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면밀히 고찰하였으며 송철의(2001=2008), 박부자(2001), 이안구(2002) 등에서
는 ‘있다, 없다’의 공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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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있다’가 지닌 형용사적 특성과 동사적 특성을 밝히는 과정

에서 ‘계시다’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 그 특성이 함께 언급되어 왔다. 

두 용언의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을 비교하면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양상이 복잡한 것으로 관찰된다.

(1) 가.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집에 {계시다, 계신다}.

나. 철수는 지금 집에 {있다, ??
있는다}.

(2) 가.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 계시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

나. 집에 동생이 {*있은,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

(1, 2)에서 ‘계시다’의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이 ‘있다’의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에 완벽하게 대응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1, 2)에서 ‘계시다’는 

형용사, 동사로의 활용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있다’의 경우 ‘있는

다, 있은’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에 

주목하여 ‘계시다’가 ‘있다’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 큰사전󰡕, 󰡔국어대사전󰡕에서는 ‘계시다’를 ‘있다’의 

높임말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에 따라 단순히 ‘있다’의 높임말로 풀이되기도 

하고 ‘있다’가 지닌 일부 용법에서만 ‘계시다’가 이의 높임말로 쓰이는 것으로 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계시다’가 높임말로 사용될 수 있는 ‘있다’의 용법에 대한 설명

도 차이를 보여 ‘계시다’를 ‘있다’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계시다’를 ‘있다’와 관련지어 살펴보고

자 한다.3) 

에서는 용언 어간과 문법 요소의 결합 여부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문법 
요소가 어떠한 상황에 결합되는지 그 결합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음과 같이 ‘계시다’와 ‘있다’의 품사 처리에서도 차이를 보여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금성󰡕과 󰡔연세󰡕 두 사전을 비교하면 󰡔금성󰡕에서는 ‘계시다’는 형용사로, ‘있다’는 동사로 처리한 
반면에 󰡔연세󰡕에서는 이와 반대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이들 용언의 기본적인 용법을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어려움을 준다.

󰡔우리말󰡕 󰡔금성󰡕 󰡔연세󰡕 󰡔표준󰡕 세종

계시다 동 형 동 동 동, 형

있다 동 동 형 동, 형 동, 형

[표] ‘있다,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3) ‘계시다’와 ‘있다’가 의미상 높임말과 낮춤말의 관계를 맺으면서 형용사 용법과 동사 용법이 서로 
어떠한 대응 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있다’와 ‘계시
다’를 관련시켜 논의한 선행 연구로 서정수(1991)과 배주채(2000)을 들 수 있다. 서정수(1991)에
서는 ‘있다’와 ‘계시다’가 지닌 동사적 특성과 형용사적 특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이들을 형용사ㆍ동
사 양용 용언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배주채(2000)에서는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 처리에 
대한 현행 사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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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먼저 ‘계시다’의 용법을 검토한 후 ‘있다’가 이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2)에서 ‘계시다’는 ‘있다’에 비해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이 덜 복잡하게 나타나 비교적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술적

인 면에서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있다’의 특성은 많이 연구

되어 있는 데 반해 ‘계시다’는 그렇지 못하다.4) 본고는 ‘계시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두 용언 간의 차이점을 ‘계시다’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본용언‘계시다’

먼저 현행 사전에서 ‘계시다’를 ‘있다’와 관련시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

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계시다’를 동사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동사 ‘있다’의 

높임말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동사 ‘있다’가 지닌 네 가지의 의미 용법 중 하나만

을 ‘계시다’와 관련시켜 ‘계시다’의 의미가 불완전하게 기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계시다

[Ⅰ]「동사」

【…에】

‘있다01[Ⅰ][1]「1」’의 높임말.

¶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교수님은 지금 댁에 계실 겁니다./안에 누구 안 계시니?/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위의 ‘있다01[Ⅰ][1]「1」’은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

하고 머물다’라는 의미 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법 외에도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라는 의미와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동사 ‘있다’의 용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있다’가 후자의 의미들로 사용될 

때도 동사 ‘계시다’가 이의 높임말이 될 수 있는데도 이 의미들은 ‘계시다’의 용법으

로 기술되지 않았다.

󰡔연세한국어사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계시다’를 󰡔표준󰡕과 마찬가지로 동사로 처

리하고 그 의미 용법으로 ‘(높은 분이나 어른이 어느 장소에) 머무르다’와 ‘(높은 

분이나 어른이 어떤 직위나 자격으로) 있다’를 두었다. 그리고 ‘(높은 분이나 어른이) 

있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형용사적으로 쓰이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동사적 

4) ‘있다, 없다, 계시다’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있다’가 주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없다’의 경우도 
본격적인 연구가 많지 않으나 정언학(1995), 박부자(2001), 이안구(2002)에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 ‘있다, 없다’와 달리 ‘계시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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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에 해당하는 ‘머무르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사로 활용될 수 있다. 

󰡔연세󰡕 사전 또한 의미 용법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ㆍ동사로의 사용 여부가 정확

하게 기술되지 않았다.

현행 사전에서 의미 용법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ㆍ동사로의 활용 여부가 불완

전하게 기술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계시다’는 ‘있다’가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할 때 그 높임말에 해당한다. 인간 명사가 주어로 오는 구문에 

한정하여 의미 용법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ㆍ동사로의 사용 여부를 살펴보자.

(3) 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계신다}고 믿는다.

나. 방 안에 할아버지가 {계시다, 계신다}.

다. 건강 문제로 지금 할아버지는 서울에 {계시다, 계신다}.

라. 김 선생님은 작년에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철도청에 {계시다, 계신다}. 

마. 아버지께서는 도로공사 직원으로 {계시다, 계신다}.

바. “아버지는 잘 계세요?” “그래. 잘 {계시다, 계신다}.”

사. 사업 실패로 선생님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계시다, 계신다}. 

(3)은 󰡔표준󰡕과 󰡔연세󰡕 사전에 기술된 ‘있다’의 용법 중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용법의 서술어를 ‘계시다’로 바꾸어 만든 것이다.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용법에서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활용된다.5)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있다’의 용법에서 높임의 대상이 주어로 오면 ‘계시

다’가 사용되며 각각의 용법에서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3가~사)의 용법들이 ‘계시다’의 용법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용법에서 ‘계

5) (3)의 두 활용형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세종 현대 국어 말뭉치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 
다음(Daum)의 전자 신문, 도서 등에서 용례를 참고하였다. (3)의 두 활용형은 실제 사용에서 선호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3가)의 용법은 󰡔연세󰡕에서 ‘[형용사적으로 쓰이어]’로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형용사 활용형이 보다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3나)의 용법은 󰡔표준󰡕과 󰡔연세󰡕에 
동사적 용법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에서 동사 활용형이 보다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히라이 세이미(2002: 64-65)에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삼백여 명의 대학생
과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여 두 활용형 중 어느 쪽이 보다 선호되어 사용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3가)의 용법에서도 ‘-느-’가 통합된 ‘계신다’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관형사형은 ‘계신’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용법에서도 어말 어미에 따라 동사, 형용사로의 
활용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방언이나 세대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현배(1937/1955: 180-181)에서는 서울 근방에서는 ‘계시다’의 베풂꼴(敍述形)과 
매김꼴(冠形詞形)로 ‘계시다, 계신’이 쓰이는 데 반해 다른 지방에서는 ‘계신다, 계시는’이 쓰이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배주채(2000: 241)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젊은 층에서는 평서형은 
‘계신다’를, 관형사형은 ‘계신’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어말 어미나 방언, 세대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 동사로의 활용 선호도에 대한 고찰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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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가 형용사ㆍ동사 양용 용언으로 쓰이는 사실이 사전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계시다’가 언제나 양용 용언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이 든다. 다음의 예를 보면 형용사 ‘계시다’의 경우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할머니는 조용히/가만히/미동 없이/선 채로 {??계시다, 계신다}.

(4)는 (3바)의 용법에서 ‘잘’ 대신에 보다 구체적인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사

를 선행시킨 것이다. 이에서 동사 ‘계신다’는 자연스러운 반면에 형용사 ‘계시다’는 

그 쓰임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별된다. 형용사 ‘계시다’는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는 사용이 제약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5), (6)은 동적인 상황이나 반복적,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동사 ‘계시다’는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반면에 

형용사 ‘계시다’는 쓰임에 이상을 보인다.

(5) 가. 지금은 전혀 움직일 생각 마시고, 여기 가만히 {계시는, *계신} 것이 상책

이라고 하시더랍니다.

나. 내 마음대로 텔레비전을 봐도 책을 읽어도 잠을 자도 엄마는 가만히 {계

신다, ??계시다}.

(6) 가. 선생님께서는 이 곳에 오시면 이 방에만 {계신다, ??
계시다}.

가.′ 선생님께서는 이 곳에 오셔서 이 방에만 {계신다, 계시다}.

나. 자식들 골탕 먹이려고 거기 일부러 {계신다, ??계시다}고 하셨어요.

나.′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거기 {계신다, 계시다}.

다. 아버지께서는 그 회사에 잠깐 과장으로 {계신다, ??
계시다}.

다.′ 아버지께서는 그 회사에 과장으로 {계신다, 계시다}. 

(이상 김선영 2011: 76 (27))

(5가)에서 ‘계시는’은 동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시는’은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취해야 할 선택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움직이는 

것’과 대립되는 선택항으로 기능함으로써 동적인 특성이 부각되며 이에 따라 ‘-느-’의 

결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5나)에서도 부사 ‘가만히’에 의해 한정

됨으로써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서 ‘계신다’는 자연스러운 

반면에 ‘계시다’는 그렇지 못하다.

반복적인 상황이나 일시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계시다’에 ‘-느-’의 결합이 필

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6가′)에서 ‘계신다, 계시다’ 모두 자연스러운 사용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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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에 (6가)에서는 ‘계신다’만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6가′)의 ‘-어서’ 부사절

은 일회적인 상황을 나타내나 (6가)의 ‘-면’ 조건절은 여러 번 일어나는 반복적인 

상황으로 해석된다. 반복적인 상황에서는 동사 ‘계신다’만이 자연스러운 사용을 보

인다. (6나)는 (6나′)과 달리 ‘계신다’만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6나)에서 ‘일부러’

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계신다’만이 자연스럽게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러’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일상적인 행동이나 상황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일어난 

상황으로 그려 준다. (6나)는 잠시 계시는 상황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계신다’만

이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다)도 부사 ‘잠깐’에 의해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려지므로 (6다′)과 달리 ‘계신다’는 쓰임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계시다’

는 어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6)

지금까지 의미 용법에 따른 ‘계시다’의 형용사, 동사로의 사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있다’의 용법들에서 높임의 대상이 주어로 오면 ‘계시

다’가 사용되며 각각의 용법에서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형용사 ‘계시다’의 경우 동적인 상황이나 반복적,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의 제약을 보인다.

다음으로 ‘있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역시 의미 용법에 따른 형용사, 동사로의 

사용 여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형용사 ‘있다’에 대해 󰡔표준󰡕과 󰡔연세󰡕 사전에 

기술된 내용을 비교하면 용법의 배열 순서나 구체적인 뜻풀이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뿐 선정된 용법들이 거의 일치된다. 그러나 동사 ‘있다’의 의미 용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표준󰡕에서는 동사 ‘있다’를 설정하고 

6) 심사자께서는 (5, 6)에서의 ‘계시다’와 ‘-느-’의 결합 양상이 목정수(2008)에서 형용사, 동사의 구분
에 대해 언급한 바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해 주셨다. 목정수(2008)에서는 ‘-느-’는 앞에 붙은 어간, 
즉 미명세의 동사(=어간)를 동사적으로 활성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형용
사적으로 활성화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동사, 형용사의 품사 구분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과 궁금한 점이 있어 여기에 이를 밝히고자 한다.
  목정수(2008: 394)에서는 경상도 진주 방언에서는 ‘먹는구나’ 대신에 ‘먹구나’로 활용되는데 기
존의 동사, 형용사의 품사 구분에 따르면 이를 형용사로 판별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중앙어에서의 동사, 형용사의 구분 기분을 진주 방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보다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 방언에서는 중앙어와 달리 ‘-느-’가 형용사 어간과 계사 어간에도 
결합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현재 시제의 기능 외에도 경험의 빈도 차이를 드러내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홍종림 1993: 38, 문숙영 1998: 103)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제주 
방언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중앙어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시적인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느-’의 분포와 기능이 어떻게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을지 의문
시된다. ‘계시다, 있다, 없다’에 한정해서 ‘-느-’의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매우 복잡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시다’의 변천 과정을 문헌에서 살펴보면 ‘계시다’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본격적
으로 ‘-느-’와 결합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있다’의 경우 ‘잇, 잇니라, 잇냐’ 등은 중세 
국어에서부터 폭넓게 사용되는 반면에 ‘있는다’는 현대 국어에서야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없다’
의 경우 ‘업, 업니라, 업냐’ 등은 18세기에 사용이 확대되어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이로 통일되
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업다’의 형식은 17세기 문헌인 ≪서전언해≫에 한 예만이 등장한다. 
이와 같이 용언에 따라 ‘-느-’가 결합되는 시기가 달리 나타나기도 하며 어말 어미에 따라 용언 어간
과 ‘-느-’의 결합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점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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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네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있다01 

[Ⅰ]「동사」

[1]【…에】

「1」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 내가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2」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 딴 데 한눈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

[2]【-게】((‘-게’ 대신에 ‘-이/히’ 부사 따위나 다른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 떠들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가만히 있어라./우리 모두 함께 있자.

[3]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 배가 아팠는데 조금 있으니 곧 괜찮아지더라./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연세󰡕에서는 위의 네 가지 용법 중 [1]「1」의 ‘머물다’와 [3]의 ‘시간이 경과하다’

에 대해서만 동사적으로 쓰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1]「2」의 용법은 형용사의 용법

에만 속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용법 [2]는 단독으로 명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빠는 늘 방관자로 있었다’와 같은 예가 형용사의 용법에 제시된 점으로 

보아 󰡔연세󰡕에서는 형용사의 용법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안구(2002: 11)에서는 ‘있는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예로 다음의 예를 제시

하였다.

(7) 가. 오빠는 (학기 중에는) 학교 근처 친척집에 있는다.

나. 동생은 (보수는 상관하지 않고)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만 있는다.

다. 그는 (결혼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계속) 독신으로 있는다.

라. 아이가 (손님이 있을 때는) 얌전히 있는다.

마. (치과에 가서는) 충치 치료를 위해 입을 벌린 상태로 있는다. 

(이상 이안구 2002: 11 (3))

(7가)의 ‘있다’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다, 지내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7나)는 ‘근

무하다, 다니다’의 의미를, (7다)는 ‘자격이나 신분의 상태로 존재하다’의 의미를, 

(7라, 마)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의 의미

를 나타낸다. 

(7)에서 ‘있는다’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점에 근거하여 (7)의 네 가지 용법을 동사 

‘있다’의 용법으로 판별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햇빛을 두고 이 방 안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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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다는 건 자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지 않나?’와 같은 예에 근거하여 ‘어떤 

곳에 위치하다’의 의미 용법 또한 동사 ‘있다’의 용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앞서 

동사 ‘계시다’의 용법과 비교하면 그 일부가 동사 ‘있다’의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비교ㆍ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사 ‘계시다’와 동사 ‘있다’의 의미 용법

의미 용법 동사 ‘계시다’ 동사 ‘있다’
① 어떤 장소에 머무르

다, 지내다
할아버지는 지금 서울에 계
신다.

오빠는 학기 중에는 보통 친
척집에 있는다.

② 어떤 곳에 위치하다 방안에 할아버지가 계신다. 내일은 집에 있는다.

③ 다니다, 근무하다
김선생님은 지금 철도청에 
계신다.

동생은 내년까지 그 회사에 
있는다고 했어.

④ 어떤 자격이나 신분
의 상태로 존재하다 

아버지께서는 도로 공사 직
원으로 계신다.

오빠는 계속 독신으로 있는
다고 했잖아.

⑤ 어떤 상태를 유지
하다

가만히 계신다. 가만히 있는다.

⑥ 존재하다 80대의 노인이 한 분 계신다. ×
⑦ 어떠한 상태에 놓이

거나 처하다
선생님은 매우 어려운 처지
에 계신다. ×

표 1에서 ①~⑤는 동사 ‘계시다’와 ‘있다’의 공통된 용법에 해당하며 ⑥, ⑦은 동사 

‘계시다’에만 해당된다.7) 그런데 동사 ‘있다’의 경우 보다 특정한 상황에 사용이 한

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홍빈(2001: 751-752)에서는 다음의 (8나)의 현재의 동작

7) 동사 ‘있다’에만 포함되는 용법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에서의 ‘있다’를 추가할 수 있다. 이에서 
‘있다’는 ‘있으면, 있으니, 있어’ 등의 부사형으로만 활용되어 ‘-느-’의 결합 여부로는 품사 판별이 
어렵다. 그러나 시간 부사에 목적격 조사 ‘을’이 통합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있다’를 동사로 
판별하고자 한다. 󰡔표준󰡕과 󰡔연세󰡕에서는 이를 ‘시간이 경과하다’로 풀이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풀이
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배주채(2000: 232)에서는 ‘시간’은 주어가 아니라 시간 부사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 주어는 사람으로 ‘사람이 얼마의 시간을 지내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사흘만’을 ‘사흘이’로 대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반면에 ‘사흘을’은 자연스럽게 
대체될 수 있다. 시간 부사에 ‘을’이 결합되는 것은 ‘며칠을 걸었다’와 같이 동사문에 나타나는 특징
으로 따라서 ‘사흘만 있으면’의 ‘있다’는 동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표 1의 용법 
①과 비슷하며 (다)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용법 ①에도 ‘사흘을’과 같은 시간 부사어가 통합될 수 
있다. 용법 ①과 유사하나 ‘사흘만 있으면’에서는 장소 부사어가 통합될 수 없는 점에서 용법 ①과는 
구별된다.
가. *앞으로 사흘이 있으면 추석이다.
나. 앞으로 사흘을 있으면 추석이다. (이상 배주채 2000: 232 (7, 8))
다. 제주도에서 사흘을 있었는데(실질적으로는 이틀이지만), 기념품 하나 안 산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다. (blog.naver.com/sh88124/2010847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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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있는다’의 쓰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8나)는 (8가)

에 비해 수용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따라서 의미 용법 외에 동사 ‘있다’의 사용 조건

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8) 가. 나는 내일 여기에 있는다. (장차의 일을 표현)

나. *철수는 지금 집에 있는다. (현재의 사실에 대한 표현)  

(이상 임홍빈 2001: 751)

이안구(2002: 9-10)에서는 (7)의 구문들이 시간적 폭이 설정될 수 있는 동사의 

의미 특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7가)의 ‘머무르다, 지내다’의 의미와 

(7나)의 ‘근무하다’의 의미는 유정물의 존재가 시간적 폭을 갖고 지속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7다)의 ‘얌전히 있는다’는 ‘얌전하다’와 비교하면 시간적 폭이 설정될 수 

있으며 (7라)의 ‘독신으로 있다’와 (7마)의 ‘입을 벌린 상태로 있다’ 또한 ‘독신이다’, 

‘입을 벌린 상태이다’와 비교하면 시간적 폭과 관련된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동사 ‘있다’의 사용 조건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시간적 폭을 

갖는 상황에서는 동사 ‘있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정은 동사 ‘있다’의 충분한 사용 조건이 되지 못한다. 시간적 폭의 

측면에서 (8나)는 (8가)보다 좁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용법 ⑦ 또한 시간적 폭이 

③이나 ④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로는 사용되지 못한다. 

동사 ‘있다’는 이것이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8) 

양상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 이와 함께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용법 ⑤의 경우 

동사 ‘있다’는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된다. 그런데 ‘잘, 무사히’와 같이 다소 추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 동사 ‘있다’는 사용에 이상을 보인다. 

(9) 가. 친구가 갑자기 때리고 도망을 갔는데, 분명 화를 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아이가 어쩔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 있다}고 해 봅시다.

나. 그는 고향에 잘 {??있는다, 있다}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 목욕을 좋아라 하는 우리 수, 물에서 나와서는 잘 {있는다, 있다} 했더니 

곧 울어버린다. 

(9가)에서 ‘있는다’는 ‘있다’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반면에 (9나)의 ‘잘 

있는다’는 사용에 이상을 보이는데 (9나)의 문맥에서 도출되는 ‘잘’의 의미 때문인 

8) 동사 ‘있다’에 대한 설명은 김선영(2008)과 김선영(2011: 64-72)에서 관찰된 바에 의한 것이다. 
일부 예문이나 설명이 이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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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진다. (9나')의 ‘잘 있는다’는 사용에 이상을 보이지 않으며 ‘잘 있다’보

다 오히려 이 문맥에 어울린다. (9나')의 ‘잘 있는다’는 ‘떼쓰지 않고 놀고 있다’ 정도

의 의미로, (9가)의 ‘가만히 있는다’와 같이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에 반해 (9나)에서는 ‘아무 탈 없이 있다’ 정도의 의미로, 주어의 내외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나타낸다.

동사 ‘있다’는 희곡의 지문이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설명문에서 많이 발견

되는데 이 역시 동사 ‘있다’가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사용

됨을 나타내준다.

(10) 가. (호위병들 묵묵부답으로 막아선 채로 있는다. 공주, 비틀거린다. 시녀들

이 급히 부축한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최인훈)

나. 발바닥을 두드리기도 하고 팔도 돌려준다. 마사지를 계속한다. 담요를 

덮고 1분 동안 있는다.   (굿바이 아토피/최민희/21세기북스/2010) 

(10가)는 희곡의 지문에 해당한다. 희곡에서 지문은 배우에게 연기를 지시하는 기능

을 하는데 (10가)에서 ‘있는다’는 부사어 ‘막아선 채로’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나

타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0나)는 설명문에 해당한

다. 아토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마사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에서 ‘있는다’는 

‘그대로 있는다’ 정도의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한다. (10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

는 기능을 넘어 명령의 효력을 지니는데 이에서도 ‘있는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위의 (8나)에서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 ‘있는다’의 쓰임이 어색하였다. 그러

나 ‘있는다’가 보다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할 때 현재의 일시적인 상황이나 습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11) 가. ??
철수는 지금 집에 있는다.

나. 지금 시간 8시 35분. 보통은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집에 

그냥 있는다.

다.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요즘은 집에만 있는다.

(11가)에서와 달리 (11나, 다)에서는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있는다’가 자

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11가)는 철수의 위치 정보만을 전달하나 (11나, 다)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동작도 파악된다. (11나)의 ‘오늘은 집에 그냥 있는다’는 ‘학

원에 있는다’와 대조를 이루어 수업을 듣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 (11다)는 최근까지는 밖에 나가 활동했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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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축된다. ‘있는다’는 이와 대조되어 밖에 나가지 않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희곡의 지문이나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설명문에서 ‘있는다’의 쓰임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텍스트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명령의 효력을 지니는데 

‘있는다’가 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사실은 ‘있는다’의 주어가 행위주로도 인식

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이 언중들에게 폭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앞서 

살펴본 이안구(2002: 11)에서 제시한 일부 예들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12가, 나)는 행위주로의 주어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는다’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12) 가. 동생은 (보수는 상관하지 않고)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만 있는다.

가.′ ??동생은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 있는다.

나. 그는 (결혼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계속) 독신으로 있는다.

나.′ ??
그는 독신으로 있는다.

 

(12가′, 나′)은 (12가, 나)와 수용성의 차이를 보인다. (12가′)은 (12가)의 괄호 

안의 내용과 ‘회사에만’에서 보조사 ‘만’을 제거한 것으로 ‘있는다’의 수용성이 떨어

진다. (12가)에서 ‘보수는 상관하지 않고’의 괄호 안의 배경 정보를 고려하면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 있는 것은 동생이 의도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이 주어가 

행위주로 파악될 만한 배경 정보가 제거되면 ‘있는다’의 쓰임이 어색해지는 것이다. 

(12나′)은 (12나)의 괄호 안의 내용을 제거한 것인데 이 역시 (12나)와 비교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 (12나)에서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것은 별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무의미한 발화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 절실하지 

않음은 독신으로 있는 상황을 주어가 어느 정도는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나′)에서는 이러한 상황 정보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있는다’의 쓰임이 어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9)

동사 ‘있다’는 다섯 가지의 용법을 지니며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상황

이나 주어의 행위주로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동사 ‘계시다’와 비교하면 사용상의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교가 관형사형, 의문형 등에서는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

9) 유현경(2013: 192 주7)에서는 ‘오늘은 시험 공부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학교에 [있는다/*있다].’에서 
보듯이 화자의 의도성이 개입되면 동사로 활용되고 의도성이 줄어들면 형용사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유현경(2013)에서는 주어가 일인칭일 때만 ‘있는다’가 사용된다며 
화자의 의도로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12가, 나)와 같은 예를 고려하면 ‘있는다’는 일인칭 
주어에 사용이 한정된다고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사용이 주어의 의도성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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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다’의 어간에 ‘-느-’가 통합되는 양상을 ‘있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어말 

어미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평서형 어미 ‘-다’, 감탄형 어미 

‘-군, -구나, -구려’와 결합하는 경우이며 다른 한 부류는 평서형 어미 ‘-은걸’, 의문형 

어미 ‘-은가, -으냐’, 연결형 어미 ‘-은데’,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는 경우이다. 

‘계시다’의 경우 이들 어미와 결합하여 ‘-느-’ 통합형과 비통합형이 모두 실현되나 

‘있다’는 후자의 어미들과의 결합에서는 ‘-느-’ 통합형으로만 실현된다.

(13) 평서형: 계시다/계신다 있다/있는다

감탄형: 계시군/계시는군 있군/있는구나

계시구려/계시는구려 있구려/있는구려

(14) 평서형: 계신걸/계시는걸 *있은걸/있는걸

의문형: 계신가/계시는가 *있은가/있는가

계시냐/계시느냐 *있으냐/있느냐

연결형: 계신데/계시는데 *있은데/있는데

관형사형: 계신/계시는
(*)

있은10)/있는

‘계시다’의 경우 ‘-느-’가 통합되는 동사적 용법과 ‘-느-’가 통합되지 않는 형용사적 

용법은 어말 어미들에 관계없이 앞서 설명된 바를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있다’의 

경우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은’ 등과의 결합에서는 의미 용법과 

무관하게 현재 시제에서 ‘-느-’가 통합된 형식으로만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있다’의 형태론적 특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5) 가. 영희는 돈이 있는/*있은 것이 들통 났다.

나. 영희는 돈이 *있은/있던 것이 들통 났다.

다. 할머니는 돈이 *있으시는/있으신 것이 들통 났다.

(16) 가. 시골집에 있는/*있은 영희가 네 동생이다.

나. 시골집에 *있은/있던 영희가 네 동생이다.

다. 높은 자리에 *있으시는/?
있으신 분들을 만나고 나니 일이 술술 잘 풀린

다.11)

10) ‘있다’의 관형사형으로 ‘있는’뿐만 아니라 ‘있은’도 존재한다. 그러나 ‘있은’은 사건 명사를 주어로 
취해 ‘후, 지, 뒤, 다음’ 등의 명사가 후행하는 문맥에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있은’은 통시적으로 
그 사용 영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안구(2002:12, 29)를 참고하
기 바란다.

11) 주어에 인간 명사가 온 문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있으시다’가 사용된 예들이 나타난다. 화자, 청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장면이나 하오체의 높임 표현에서 많이 발견된다. (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로,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있으시게’가 사용된 것이며 (다)의 ‘있으실래요?’도 연예
오락 프로에서 진행자와 게스트가 서로 약간의 농담을 주고받는 친밀함을 보이는 장면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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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있다’는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현재를 나타낼 

때는 의미 용법에 관계없이 언제나 ‘-느-’가 통합된다. 그런데 동사와 ‘-느-’의 결합에

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15, 16나)의 과거형의 경우 

동사와 달리 ‘있은’은 제약되고 ‘있던’으로만 실현되며12) (15, 16다)와 같이 선어말 

어미 ‘-시-’가 통합되면 ‘-느-’의 통합이 제약되는 형용사의 특징을 보인다.13)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 등과의 결합에서 현재를 나타낼 때 ‘-느-’가 결합되는 점은 ‘있다’가 

지닌 형태론적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4)

3. 보조 용언‘계시다’

‘계시다’가 보조 용언으로 사용될 때 형용사, 동사로의 활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17) 가. 어머니께서 지금 그 옷을 입고 {계시다, 계신다}.

나.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앓아누워 {계시다, 계신다}는 것이었다. 

었다. (라)의 ‘있으시오’와 같이 하오체로 활용된 예가 많이 확인되는데 하오체와 같은 높임의 등급
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히라이 세이미(2002: 56)에 따르면 친분이 없고 권세 있는 청자를 
대하는 장면에서 보다 조심스럽게 청자를 높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에 의해 ‘말씀’이나 ‘걱정’과 
같은 명사의 서술어로 ‘계시다’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친밀이나 권세 
등에 따른 높임의 위계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있으시다’와 ‘계시다’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논문도 쓰시고 구체적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 그~ 세 분하고…

(워크샵 #6, 한국어 세계화/전자전사자료)
나. 그냥 여기에 함께 있으시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여보! 제발 다시는 이런 작별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토∕박경수∕동아일보사∕1969)
다. A: 저 가요? 끝났어요? B: 끝까지 있으실래요? 

(“집중분석 드라마여행 98/08/30, 전자전사자료”∕“이본, 대화자”)
라. 잔소리 말고 조병갑이를 잡을 때까지 여기 가만 있으시오. 

(녹두장군6∕송기숙∕창작과 비평사∕1987)
12) 과거형 ‘있은’은 제한적인 쓰임을 보인다. 아래 예에서 ‘있은’은 모문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상대 시제 과거로 기능한다. (가, 나)에서 ‘있은’은 사건성 명사를 주어로 취하여 ‘발생하
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다)는 ‘머무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있은’은 이러한 의미 용법에 한정되
게 나타나며 (가)와 같이 의존 명사 ‘지, 후, 뒤, 다음’ 등의 명사 앞에서 주로 쓰인다.

 가. 6.25 동란이 있은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다.
 나. 지난달 28일 어린이회관 정문에서 있은 집회로 이름을 처음 알게 됐다.
 다. 해인사에 있은 것은 겨우 봄부터 여름까지의 한 학기였다.  (이상 이안구 2002: 29 (22))

13) 서정수(1991: 28)에서는 ‘있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는 것을, 동사성을 반영하는 특징으
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느-’의 분포와 대립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태에만 이끌린 처리로 여겨
진다.

14) 이는 보조 용언 ‘있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 장에서 보조 용언 ‘있다’와 ‘-느-’가 통합된 동사
적 용법이 지닌 특징은 평서형 어미 ‘-다’와 감탄형 어미 앞에서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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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 계시다’, ‘-어 계시다’ 모두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사용

된다. 그 상적 기능에 구애됨이 없이 형용사, 동사 모두로 기능한다. (17가)는 옷을 

입는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며 또한 행동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된다. 두 상황 모두 형용사와 동사로의 활용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본용언 ‘계시다’의 형용사적 용법은 일부 상황에서 사용이 제약되기도 하였는데 

보조 용언 ‘계시다’도 형용사적 용법에 제약이 나타난다. 다음과 같이 일시적인 상황

에서는 형용사 활용형은 사용에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18) 가. 선생님께서는 그 집에 잠깐 살고 {계신다, ??
계시다}.

나. 선생님께서는 그 집에 살고 {계신다, 계시다}.

(19) 가. 선생님께서는 고향에 잠깐 가 {계신다, ??계시다}.

나. 선생님께서는 고향에 가 {계신다, 계시다}.

(이상 김선영 2011: 79 (29, 30))

(18가, 19가)와 같이 부사 ‘잠깐’에 의해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고 계신

다, -어 계신다’는 쓰임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고 계시다, -어 계시다’는 어색하다. 

(18나, 19나)는 지속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서 두 유형의 

활용형 모두 자연스럽게 쓰이는 사실과 대조된다.

보조 용언 ‘계시다’에 대한 현행 사전의 품사 처리를 살펴보면 ‘-고 계시다’는 아래 

표 2의 사전 모두에 동사로 처리되어 있으며 ‘-어 계시다’는 󰡔우리말󰡕과 󰡔표준󰡕에서

는 동사로, 󰡔금성󰡕과 󰡔연세󰡕에서는 형용사로 처리되었다.

󰡔우리말󰡕 󰡔금성󰡕 󰡔연세󰡕 󰡔표준󰡕 세종

-고 계시다 동 동 동 동 ×

-어 계시다 동 형 형 동 ×

본용언 계시다 동 형 동 동 동ㆍ형

표 2.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표 2의 현행 사전에서의 품사 처리만을 놓고 보면 ‘-고 계시다’는 주로 동사적 용법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용언 ‘계시다’는 동사적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어 계시다’는 동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이 비등하게 쓰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계시다’의 어간과 ‘-느-’의 통합 양상을 말뭉치에서 살펴보

면 그 결과는 이러한 예측에 어긋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보조 용언 ‘계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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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용언 ‘계시다’보다 ‘-느-’ 통합형의 출현 빈도가 높게 관찰되나 어느 경우나 ‘-느-’와 

통합되지 않은 활용형이 ‘-느-’ 통합형보다 우세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계시다’의 ‘-느-’와의 결합 양상15)

총빈도 ‘-느-’ 비통합형 ‘-느-’ 통합형

-고 

계시다
6785

합계 -은(735)16), -다(244), -구나

(4), -구만(5), -군(59), -냐(18), 

-은가(88), -은지(126), -은데

(135) 

합계 -는(490), -는다(282), -는구나

(5), -는구려(1), -는구만(8), -는

군(63), -느냐(7), -는가(14), -는

지(84), -는데(86)
1414 1040

-어 

계시다
2365

합계 -은(329), -다(95), -구려(1), -군

(3), -냐(9), -은가(20), -은데

(31), -은지(19)

합계 -는(179), -는다(98), -는구나(1), 

-는구만(2), -는군(7), -느냐(4), -

는가(2), -는지(8), -는데(21)507 322

본용언 

계시다 10867

합계 -은(1762), -다(518), -은걸(3), 

-구나(5), -군(22), -냐(164), -은

가(215), -은지(93), -은데(187)

합계 -는(647), -는다(256), -는걸(2), 

-는구만(6), -는군(12), -느냐

(28), -는가(30), -는지(44), -는

데(137)
2969 1162

표 3에서 ‘-고 계시다’와 ‘-어 계시다’의 경우 관형사형을 배제하면 ‘-느-’가 통합되지 

않은 활용형의 빈도수와 ‘-느-’ 통합형의 빈도수는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근거

하면 ‘-고 계시다, -어 계시다’ 모두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이 대등하게 쓰인다

고 할 수 있다. 본용언 ‘계시다’의 경우 관형사형을 배제하면 ‘-느-’가 통합되지 않은 

활용형의 빈도수가 ‘-느-’ 통합형의 빈도수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보다 일반적

인 용법은 형용사 용법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사전들에서 ‘계시다’를 대개 하나의 

품사로만 처리하고 있는데 형용사ㆍ동사 양용 용언으로 처리해야 하며 표 3에 근거

15) 표 3의 빈도수는 1998, 2000, 2001년에 구축된 <21세기 세종계획>의 세종 말뭉치에서 검색된 
용례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된 것이다. 1998년도 세종 말뭉치는 KIBS(국어 정보기반 구축 사업
(1994-1997) 말뭉치의 표준화, 후처리 자료), NAKL(국어연구원 구축 국어 말뭉치의 표준화, 
후처리 자료), SEJONG98(1998년도 구축 국어 말뭉치)로 구성되며 총 어절수는 92,469,290 
개이다. 2000년도 말뭉치는 문어 텍스트와 일부 구어 텍스트의 말뭉치로 구성되었으며 총 어절수는 
8,650,577 개이며 2001년도의 말뭉치 역시 문어 텍스트와 일부 구어 텍스트의 말뭉치로 구성되었
으며 총 어절수는 7,177,310 개이다. 이는 모두 합하여 1억 8백만 가량의 어절 규모로, 주로 
신문 기사, 소설, 정보적 텍스트 등의 문어 텍스트이며 소설의 대화 부분, 방송 인터뷰 등에 일부 
구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말뭉치 용례 검색 프로그램은 ‘Uniconc’를 이용하였다. 어간 ‘계시’를 검색어로 하여 자소 검색하
였으며 검색된 용례를 활용형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한 후에 이에서 동형이의(同型異意) 형식을 
가려낸 후 그 수를 세는 방식으로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16) ‘계신’의 경우 모두 형용사 활용형으로 간주하였는데 동사의 과거형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계신’이 두 용법 중 어느 것으로 쓰인 것인지 정확하게 그 용법을 분별하기 어려워 표 
3의 ‘계신’의 빈도수는 모두 포함하여 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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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본용언 ‘계시다’의 경우 형용사 용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

진다.

다음으로 보조 용언 ‘있다’의 경우를 살펴보자.17) ‘-고 있다’, ‘-어 있다’는 진행상

과 결과상을 나타내는데 이 기능 모두에서 형용사, 동사 양용 용언으로 사용된다.

(20) 가. 아이들은 모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있는다}.

나. 재선여사는 배를 움켜잡고 우울한 상으로 앉아 {있다, ?
있는다}.

(21) 가. 이 도시를 여러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있는다}.

나. 우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있는다}.

(20가)는 ‘아이들’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또는 갈아

입는 행동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에서 

‘있는다’는 ‘있다’에 비해 다소 어색하나 사용 가능한 것으로 수용된다. (20나) 역시 

‘있는다’는 ‘있다’에 비해 다소 어색하나 사용 가능하다. (21)은 박진호(2003: 53, 

44)에서 ‘-고 있다’와 ‘-어 있다’가 정태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된 예이다. (21)에

서 ‘-고 있다’와 ‘-어 있다’는 ‘둘러싸다’가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함축하지 

않는데 이 점은 (20)에서의 상적 기능과 구별된다.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 

있다’와 ‘-어 있다’가 정태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사 활용형은 사용이 제약된다.

그런데 ‘있다’의 경우 동사적 용법을 상적 기능과만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 이에 선행 결합되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 동사적 용법의 사용 여부가 달라지

는 것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22) 가. 언제까지고 이런 일을 참고만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나무꾼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있는다.

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다.

(22)에서 ‘-고 있는다’는 모두 진행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22가)를 제외하고 (22나, 

다)는 사용에 이상을 보인다. (22가)에서 ‘참다’의 주어는 의지를 가진 행위주로 기

능하는 데 반해 (22나, 다)의 ‘잡아먹히다, 내리다’의 주어는 의지를 지닌 행위주로 

기능하지 않는다. (22가)와 같이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에 동사 ‘-고 있다’가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말뭉치에서 ‘-고 있-’에 ‘-느-’가 통합된 용례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들과 통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17) 보조 용언 ‘있다’에 대한 설명은 김선영(2008)에서 관찰된 바에 의한 것이다. 일부 예문이나 설명이 
이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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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리하다, 껴안다, 꿇다, 끌어안다, 담그다, 대다, 데리다, 듣다, 들다, 떨다, 

먹다, 버티다, 보다, 부여잡다, 붙잡다, 살다, 세다, 손놓다, 안다, 웅크리다, 

울다, 입다, 잠복하다, 잡다, 쥐다, 지내다, 참다, 타다, 품다 ……

주어가 행위주로 기능하지 않는 동사와의 통합에서는 이상을 보이며 실제 사용에서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들과 결합된 쓰임만이 확인되는 점에서 동사 ‘-고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에 결합이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3)에 ‘껴안

다, 꿇다, 부여잡다, 웅크리다, 쥐다’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

내는 동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동사 ‘-고 있다’는 특히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

는 용언과 두드러진 통합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18)

‘-어 있다’와 ‘-느-’의 통합도 주어의 행위주성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여겨진다. 

말뭉치에서 ‘-어 있다’와 ‘-느-’가 통합된 용례를 검색하면 선행 용언으로 다음의 동

사들이 확인된다.

(24) 가다, 기대다, 나가다, 남다, 눌러앉다, 눕다, 돌아앉다, 드러눕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머무르다, 묻히다, 물러서다, 붙다, 살다, 서다, 숨다, 안기다, 안

주하다, 앉다 ……

(24)의 동사들도 (23)의 ‘-고 있다’에 선행하는 동사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주 주어를 

취해 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사 ‘-어 있다’는 ‘-고 있다’와 달리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에만 결합이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25) 가.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다루는 ‘독립선언’에서 주인공은 동생의 결혼식에

도 가지 못한 채 집에 갇혀 있는다.

(장애인이 주인공 되는 만화웹진 창간/일다/2005.12.13)

나. 안아달라 칭얼거려 깨어있는 동안은 거의 안겨 있는다.

(http://www.cinepox.ezday.co.kr/miz/baby/babyNote/baby-

Diary/view_diary)

(26) 가. 지난번 라운딩에서 겪었던 특정 홀에서의 실수에 대한 기억이 성공했던 

기억보다 골퍼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

(골프, 멘탈이 반(半)이다/홍준희/대한미디어/2010)

18) 박진호(2003: 47-48)에서는 ‘-고 있다’와 빈번히 결합하는 선행 동사의 의미 부류로 47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동사 ‘-고 있다’와 결합 가능한 동사의 의미 부류는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동작, 자세 취하기, 소유, 신체 소지, 지각, 섭취, 소재, 생리 현상, 태도, 승차’ 정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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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84년, 이 곡은 끝내 빌보드 100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26주간 머물

러 있는다.

(http://blog.naver.com/holmes_eunha/130177297674)

동사 ‘-어 있다’는 피동사나 선행 동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가)는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방안에 갇힌 장애인의 상황을 

나타내며 (25나)는 생후 1개월이 막 지난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피동문에 ‘-어 있는다’가 결합된 예가 나타나며 (26)과 같이 ‘기

억’, ‘노래’를 주어로 취해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동사와도 결합된 예가 나타난다.

동사 ‘-고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와만 통합되는 제약이 나타난다. 

동사 ‘-어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와만 결합되는 제약을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동사들과 두드러진 결합을 보인다. 세종 현대 국어 말뭉치에

서 ‘-어 있는다’의 용례가 140회가 검색되며 이 중 인간 명사를 행위주 주어로 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남아 있는다’, ‘누워 있는다’, ‘머물러 있는다’, ‘서 있

는다’, ‘앉아 있는다’의 용례가 각각 21회, 10회, 11회, 51회, 23회가 나타나 전체 

용례의 83%를 차지한다.

보조 용언 ‘있다’는 ‘계시다’의 경우와 비교하면 사용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조 용언 ‘계시다’의 경우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형용사 활용형은 사용에 

이상을 보이는 점을 제외하면 언제나 동사, 형용사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에 ‘있다’의 경우 동사적 용법은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에 결합이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있다’의 동사적 용법에서 큰 제약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계시다’의 형용사ㆍ동사 양용 용언으로의 쓰임을 ‘있다’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본용언 ‘계시다’는 ‘있다’가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용법들의 높임말로 

사용되며 각각의 용법에서 ‘계시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형용사 ‘계시다’의 경우 동적인 상황이나 반복적,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이 제약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용언 ‘있다’는 인간 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용법들에서 일부 

용법을 제외하고 동사로도 사용된다. 다만 동사 ‘있다’는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상황이나 주어의 행위주로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동사 ‘있다’는 ‘계시다’와 비교하면 사용상의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형사형 어미 등과의 결합에서는 ‘있다’는 의미 용법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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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제에서 ‘-느-’가 통합된 형식으로만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것이 동사와 ‘-느-’의 통합 양상과 달리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있다’가 

지닌 형태론적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보조 용언 ‘계시다’는 ‘-고 계시다’, ‘-어 계시다’의 상적 기능에 구애됨이 없이 

형용사, 동사 모두로 기능한다. 보조 용언 ‘계시다’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제약이 

나타나는데 ‘잠깐, 잠시’ 등의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형용사적 용법은 사용에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조 용언 ‘있다’의 경우 

동사적 용법은 선행 결합하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 ‘-고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와만 통합되는 제약이 나타

난다. 동사 ‘-어 있다’는 행위주 주어를 취하는 동사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동사들과 두드러진 결합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계시다’와 ‘있다’가 위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찰하

지 못했다. 양용 용언으로서의 특징이 달리 나타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한국어의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 짓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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